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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계상실을 통한 성장에 한 연구:

인지 유연성과 인지 정서조 방략을 심으로

임 선 † 권 석 만

서울 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 은 학생 집단을 상으로 계상실을 통한 성장에 향을 미치는 인지 특

성들을 밝히고자 함이다. 구체 으로, 인지 유연성과 인지 정서조 방략이 역경후 성장

과 어떤 련성을 보이는지 살펴보고, 인지 유연성이 응 인지 정서조 방략을 매개

로 역경후 성장에 향을 미치는 경로를 검증함으로써 상실에서 성장에 이르는 인지 처리

과정을 보다 세 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 , 상실을 통한 성장과 인지 유연성 인지

정서조 방략의 상 계를 분석하 고, 인지 유연과 역경후 성장의 계에서 응 인

지 정서조 이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분석하 다. 연구 결과, 역경후 성장은 인지 유연성

과 유의미한 정 상 계를 보 다. 한 역경후 성장은 응 인지 정서조 방략과는

높은 정 인 상 을 보인 반면, 부 응 정서조 방략과의 상 은 유의하지 않았다. 인지

유연성과 응 정서조 방략 간에 유의한 높은 정 상 이 있으며, 하 방략들 에서

계획 다시 세우기나 정 재평가와 높은 상 을 보인 반면, 정 변경과는 상 이

가장 낮았다. 마지막으로, 인지 유연성과 역경후 성장의 계에서 응 인지 정서조

방략이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며 이는 통계 으로 유의함을 확인하 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

로 상실을 통한 성장에 인지 유연성과 응 정서조 방략이 미치는 향을 논의하 으

며, 본 연구의 한계 과 향후 연구의 제안 에 해서 언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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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의 천안함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

고 있다. 뜻하지 않은 청천병력과 같은 아들

의, 남편의, 혹은 연인의 죽음을 겪어야 했던

희생 장병의 유가족과 지인들은 지 어떤 모

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구나 일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상실 경험

을 할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이의 상실은 인

간에게 충격과 고통을 가져다 다는 에서

부정 인 향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

인간의 삶의 여정을 살펴보면 상실 경험으로

인해 더욱 성장하여 보다 성숙한 삶을 살아가

는 이들에 한 보고들이 분명 존재한다(Janoff

-Bulman, 1992). 사랑하는 이의 상실이라는 역

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삶에 한 이해와 수

용, 재 상황에 한 감사, 생존자로서의 자

기감 확인, 새로운 역할에 따른 유익발견 등

과 같은 정 의 변화를 경험하기도 한

다(Danforth & Glass, 2001). 자녀를 잃은 29 의

부모를 조사한 Rosenblatt(2000)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죽음에 한 이야기를 재구성해가는

과정에서 죽은 아이들과의 계뿐만 아니라

생존한 배우자나 다른 자녀들과의 계에서도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찰하

다.

Tashiro와 Frazier(2003)의 연구에서는 연인과

의 이별 후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조 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신감이 높아졌으며, 좋은 계

를 맺을 수 있는 새로운 트 를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이 생겼을 뿐 아니라 계에 해서

반 으로 더 지혜로워졌다는 정 인 변화

에 한 자발 인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지 까지 임상심리학이나 정신병리학에서

상실과 같은 역경이나 외상 경험을 심리 고

통의 주범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경험으로 인

한 충격과 고통을 완화시키거나 치유하기

한 방법을 연구하는데 힘써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은 기 수 으

로의 회복을 넘어선 성장과 성숙의 가능성을

간과했다는 에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0년 후반에 들어서 상실과 같은 고통스

러운 경험을 통해 성장을 경험하는 역설 인

상에 한 연구들이 시작되었다. Tedeschi

와 Calhoun(1996)은 이러한 정 변화를

posttraumatic growth라는 용어로, Park, Cohen과

Murch(1996)는 stress-related growth로, Linely와

Joseph(2004)는 adversarial growth로 설명하 다.

이밖에도 Fazio와 Fazio(2005)는 911 테러의 유

가족들에 한 연구에서 이런 상을 growth

through adverse and loss로 명명하 고, Affleck과

Tennen(1996)이 제안한 benefit-finding도 유사한

개념에 해당된다. 련된 국내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용어들에 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

은 가운데 다양하게 번역하여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외상이나 스트 스, 상실 등을

포 하는 가장 합한 우리말이 역경(逆境)이

라 단되어 ‘역경후 성장’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기로 하 다.

역경후 성장은 크게 세 역에서 찰된다

(Tedeschi & Calhoun, 1996). 첫째가 자기지각의

변화인데, 이는 역경을 이겨내는 것을 보고

자신의 강 을 새롭게 발견하고 이 보다

정 으로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은 인

계에서의 변화인데, 이는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더 드러내고 표 하며 주변

사람들에 한 고마움과 친 함을 느끼게 되

는 것이다. 마지막은 인생 의 변화로서, 역경

을 경험함으로써 인생의 우선순 가 바뀌고

작은 것들에 감사를 경험하며, 인 면에서

신의 존재를 느끼거나 종교에 한 믿음이 공



임선 ․권석만 / 학생의 계상실을 통한 성장에 한 연구: 인지 유연성과 인지 정서조 방략을 심으로

- 263 -

고해지는 것이다.

이처럼 역경으로부터 좌 하지 않고 더욱

성장하는데 기여하는 개인의 특성과 처방략

을 밝히는 것은 임상 으로 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려운 상황을 통제 가능한 것

으로 지각하고, 생활사건과 사람의 행동에

해 다양한 안 설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설명하는 개념인 인지 유연성(Dennis, Vander

Wal, 2010)의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Calhoun

과 Tedeschi(2006)를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이

역경후 성장이 일어나기 해 인지 처리과

정은 필수 임을 공통 으로 강조하 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행연구들이 낙 성, 감사,

탄력성, 강인함과 같은 개인의 정 성품과

의 련성을 알아내는데 주력해왔다(Linely &

Joseph, 2004, Helgeson, Reynold & Tomish, 2006).

따라서 역경후 성장의 인지 처리과정에 보

다 한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는 인지

유연성과의 련성을 경험 으로 검증하는

것은 성장을 진하는 개입에 있어서 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인지 유연성(cognitive flexibility)은 복잡한

문제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가능한 안을

찾거나 변화를 일구어내는 능력이다. 따라서

역경으로 인한 고통과 삶의 변화에 굴복하지

않고, 그 속에서 정 인 의미를 발견하고

가치 과 신념을 새롭게 정립하여 성장에 이

르는 과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상된다.

송보라와 이기학(2009)은 인지 유연성을 마

치 수천 개의 흩어진 퍼즐조각처럼 복잡한 자

기개념을 명료화하고 통합하는데 필요한 변인

으로 보았다. 역경 사건의 충격으로 인해 붕

괴된 신념체계와 사건의 의미를 재구성하기

해서는 특히 이와 같은 사고의 다양성과 복

잡성을 선호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인지 유

연성이 높은 사람은 걱정과 불안을 최소화하

고 자존감을 최 화하는 방식으로 환경의 압

력에 응하기 때문에 심리 건강 수 도 높

은 것으로 일 되게 보고되었다(Leary, 1957).

인지 유연성은 스트 스에 한 처방략

을 선택하는데도 정 인 향을 미친다.

Cheng(2001)은 성공 인 처는 특정 처방략

에 한 개인의 선택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스트 스 요인의 특성에 맞게 유연하

게 처 략을 선택하는 것이 결정 이라고

하 다. 연구에 따르면, 유연성이 높은 사람일

수록 상황에 따른 통제감을 다양하게 지각하

여 보다 응 인 처를 하고, 유연성이 낮

은 사람일수록 통제감과 통제불능감을 상황과

계없이 경직되게 지각하기 때문에 처능력

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Snyder(1974)에

따르면 타인의 요구나 다양한 사회 역할에

신속하고 효과 으로 처하는 유연성을 지니

는 것은 응과 자기조 에 유리하다고 하

다. 특히 가족이나 연인의 상실과 같은 역경

사건은 심리 고통을 래할 뿐 아니라 생활

환경과 역할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뒤따른다.

이 때문에 변화에 한 유연한 처가 응과

성장에 필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그 다면 충격 인 외상이나 역경으로 인해

뒤흔들린 기존의 신념 도식을 새로운 가치

과 신념으로 재건하고, 삶의 변화 속에서

정 인 의미를 발견하기 해 어떤 처방

략이 필요한가? Tedeschi와 Calhoun(1996)은 이

러한 인지 처리과정을 반추(rumination)라고

지칭하 으며, Schaffer와 Moos(1992)는 외상에

한 인지 평가 처로 설명하 다. 역

경후 성장을 지각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충격

이고 고통스러운 사건을 경험한 직후에는 외

상과 련된 자동 이고 침투 인 사고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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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경험하게 된다. 일부는 이 단계에 머물면

서 더욱 고통스럽고 부 응 인 상태로 침몰

하는가 하면, 일부는 역경으로부터 정 인

의미를 발견하고 기존의 신념이나 가치 을

되돌아보는 성찰 사고과정으로 나아가는데,

이러한 인지 처리과정은 고통스러운 정서

경험을 완화시키고 행복감과 같은 정 정서

경험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Tedeschi &

Calhoun, 2004). Nolen-Hoeksema와 Davis(2004)가

제안한 반추의 두 유형 자는 정신병리와

련이 높은 잠긴(brooding) 반추와, 후자는

기능 이고 응 인 특성을 지닌 성찰

(reflective) 반추와 개념 으로 동일한 과정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자동 이고 침투 인 반추

로 인한 고통을 감소시키기 한 정서조 방

략이 성찰 반추를 진시킬 가능성이 있다.

Gross와 John(2003)의 정서조 과정 모델에

따르면, 여러 선행사건 특정 상황을 선택

하거나 선택한 상황을 수정함으로써 정서를

조 할 수 있고, 상황을 더 이상 수정하기 어

려운 경우 주의의 할당을 조정함으로써 정서

조 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그 상황에 한

의미를 변화시키는 사고과정을 통해 정서를

조 할 수 있다. 기존의 도식이나 세계 을

뒤흔들어 놓을 만큼 충격 이고 강렬한 사건

을 경험한 후에는 그 사건과 련된 기억과

심상이 반복 으로 경험되기 때문에 Gross와

John(2003)이 제안한 인지 처리단계에 따라

다양한 정서조 방략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Garnefski, Kraaij와 Spinhoven(2001)은 정서조

을 의식 이고 인지 인 개념으로 한정하여 9

가지 세분화된 인지 정서조 방략을 제시

하 다. 조망확 (putting into perspective), 계획

다시 생각하기(refocus on planning), 정

변경(positive refocusing), 수용(acceptance),

정 재평가(positive reappraisal)는 정 정신

건강과 련된 응 방략에 해당되고, 반추

혹은 생각에 잠기기(rumination or focus on

thought), 자기비난(self blame), 타인비난(blaming

others), 국화(catastrophizing)는 정신병리와

련성이 높은 부 응 방략에 해당된다. 이들

응 정서조 방략은 역경 직후의 심각

한 고통과 충격을 차 완화시키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사건과 기존의 의미구조에 한

재구성을 도와 성장에 이르는 과정에 결정

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상된다.

다섯 가지 응 정서조 방략들에 해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 변

경은 일어난 부정 사건에 해 생각하는

신 즐겁고 보람 있는 일을 생각하는 략이며,

조망확 는 사건의 심각성을 덜거나 다른 사

건과 비교해서 그만하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수용은 자신의 경험을 기꺼이 받아들

이는 략으로, 이미 일어난 사건과 혼란을

회피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있는 그 로 바라

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도록 이끌 것이다.

정 재평가는 자신이 겪은 상황으로부터

정 인 측면을 찾아보거나 역경 속에서 자

신의 강인함을 발견하는 것이고, 계획 다시

세우기는 상황을 변화시킬 방법을 생각하는

것으로 행동이 뒤따르는 인지 략이다. 사

랑하는 이의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은 고통을

감소시키기 해서, 사건 자체를 이해하고 체

험을 통한 이득을 찾으려 노력하며, 삶의 목

표와 가치에 한 물음을 던진다고 하 는데

(Gillies & Neimeyer, 2006), 이러한 의미 재구성

과정은 Garnefski 등(2001)이 제안한 응 방

략들과 개념 으로 하게 연 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미혼모의 역경후 성장에 한

이유리(2011)의 연구에서 아이를 입양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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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보낸 후 역경후 성장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 인지 처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네 가지 처방략(성찰, 정 재구조화, 수

용, 의미 찾기) 성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이는 것으로 보고하 다. 그러나 성찰은 연구

자가 제안한 나머지 세 가지 처방략들을 포

하는 상 개념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차별 인 특성을 지닌 처방략들을

련 변인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 집단을 상으로 인

지 유연성과 다양한 인지 정서조 방략

이 심각한 상실경험 이후의 성장과 어떤 련

성을 맺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인지 유연성이 응 인 인지 정서조

방략에 향을 미쳐 계상실을 통한 성장에

이르는 매개경로를 검증함으로써, 역경후 성

장의 인지 처리과정을 보다 세 하게 살펴

보고자 한다. 기존의 많은 역경후 성장 련

연구들에서 수많은 역경의 유형에 해 조사

만할 뿐 분석 단계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한

가지 경험으로 간주했다는 한계 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상실이라는 특정한 역경 사건

을 경험한 이들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한 상실경험의 특성이 역경후 성장에

미치는 향을 고려하기 해, Sofka(1997)가

제안한 상실의 네 가지 범주 죽음으로 인

한 상실(죽음상실)과 이혼이나 실연과 같은 사

건으로 인한 상실(단 상실)로 구분하여 조사

하 다. 즉, 상실의 이유와 상에 따라 심리

충격의 심각도와 사건 직후의 부 응 정도

가 다를 수 있고, 이것이 이후 역경후 성장에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

서는 이러한 들을 고려하여 차이검증을 실

시할 정이다. 직 으로 생각했을 때 죽음

상실이 단 상실에 비해 충격이 더 심각하고

향이 클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나, 학생

들의 경우 이성과의 교제나 자신이 속한 집단

에서의 래 계가 매우 요하기 때문에 이

러한 단 상실 경험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겠

다. Monroe, Rohde, Seeley와 Lewinsohn(1999)의

연구에 따르면, 연인과의 이별은 학생들에

게 있어서 첫 번째 주요 우울 장애 삽화를 일

으킬 수 있는 환경 스트 스 요인 가장

강력한 언변인으로 밝 졌다. 한 사별이

나 이별을 자신의 가장 외상 인 경험이라고

언 한 학생들의 PTSD 증상을 비교한 연구에

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

났다(Frazier, Berg, & Sherr, 2007).

더불어서, 과연 역경후 성장이 우리를 행복

하고 만족스러운 삶으로 이끄는 의미 있는

상인가에 한 답을 얻기 해 Seligman(2002)

이 제안한 행복의 세 구성요소와 역경후 성장

의 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성장은 인간의

성품, 능력, 신념, 태도, 지력 등이 자연 , 문

화 환경에 응하는 힘이 향상되고 내 으

로 통합을 성취하면서 재구성되는 과정을 의

미한다(Dewey, 1835). 즉, 인간의 여러 심리

요소들의 응력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변화하

는 것이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역경

후 성장이라고 지각하는 것이 단지 개인의 혼

란과 자존감의 붕괴를 막기 해 만들어낸 일

시 인 정 착각(positive illusion)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다(Taylor, Armor,

1996, Sumalla, Ochoa, & Blanco, 2009). Zoellner

와 Maerker(2006) 역시 역경후 성장이 임상

장에서 연구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이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안녕감,

정서 고통 수 , 는 기타 건강의 역에

서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만약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역경후 성장은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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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 는 성격심리학 분야에 속한 단지

하나의 흥미로운 상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

고 언 하 다. 따라서 행복이나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과의 련성을 살펴 으로써, 역경후

성장이 연구할만한 가치가 있는 의미 있는

상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상실

을 통한 역경후 성장 수 이 높을수록 행복

수 이 높고 우울감은 낮을 것이다. 둘째, 인

지 유연성이 높을수록 역경후 성장 수 이

높을 것이다. 셋째, 응 인지 정서조

방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역경후 성장 수 이

높을 것이다. 넷째, 인지 유연성이 응

정서조 방략을 매개로 역경후 성장에 향

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미할 것이다. 이밖에도,

역경후 성장의 하 요인들과 주요 변인들과의

련성을 탐색하 다.

방 법

연구 참여자

서울소재 S 학교에서 심리학 련과목 수

강생 356명을 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 총 7가지 항목의 충격 인 외상이나 역경

유형 한 가지 이상의 경험이 있다고 보고

한 사람들 , ‘가까운 이와의 상실’을 경험하

고 심각한(2 이상) 역경 경험으로 보고한

자료만을 추출한 후, 불성실한 반응을 보인 27

명의 데이터를 제외하여 최종 으로 216명의

자료를 선별하 다. 연구 상자는 남자 119명

(55.1%), 여자 97명(44.9%)이고, 평균연령은 만

21세(SD=2.55) 다.

측정도구

상실경험 련 질문지

일차 으로 Tedeschi와 Calhoun(1996)이 역경

후 성장 척도(PTGI)를 개발하기 해 사용한

사건 목록과 송승훈 등(2009)이 사용한 외상사

건 련 질문지를 기 로 하여 역경의 유형을

크게 7가지(가까운 이의 상실, 학업 과업

실패, 경제 어려움, 본인의 사고 상해,

학 가혹행 , 심각한 질병, 기타)로 재분

류하여 제시하고 “지 까지 살아오면서 겪었

던 가장 큰 역경과 충격 사건”을 선택하도

록 하 다( 복선택 가능). 이 가까운 이의

상실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한 사람들을 상

으로, Sofka(1997)가 개발한 상실경험 체크리스

트에서 ‘충격 인 상실 경험’을 복수로 선택하

도록 하고 상실로부터 경과된 기간도 작성하

도록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총 4개의 범주 사람의 상

실과 련 있는 죽음상실과 단 상실에 속하

는 총 15개의 하 유형에 해 조사하 다.

마지막으로, 복수의 상실경험 가장 충격

이고 고통스러웠던 상실경험을 선택하도록 하

고, 그 경험으로 인한 충격 심각도와 사건 직

후 응에 미친 향( 응 곤란도), 그리고 역

경 이후에 성장 정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한 시 을 조사하 다. 충격 심각도는 0

( 심각하지 않음)부터 5 (아주 많이 심

각함)까지 여섯 수 에서 평정하도록 하 고,

상실 경험의 향은 ‘기본 인 일상 활동도

불가능할 정도(5 )’부터 ‘별로 향을 미치지

않았음(1 )’ 사이의 다섯 수 에서 선택하도

록 하 다. 역경후 성장을 경험하기 해서는

기존의 신념체계를 뒤흔들 만큼 심각한 고통

과 충격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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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ana & Rosenheck, 1998, Linley & Joseph,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까운 이의 상

실을 충격 인 역경 사건으로 보고하 더라도

충격 심각도가 2 (심각함) 미만이거나 사건

직후에 ‘ 응에 별로 향을 받지 않았다’고

평정한 자료는 제외하 다.

역경후 성장 척도(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PTGI)

충격 인 외상이나 역경을 경험한 후 정

변화에 한 개인의 지각을 측정하기 해

Tedeschi와 Calhoun(1996)이 개발한 자기보고식

질문지다. 총 2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0

(경험 못했다)부터 5 (매우 많이 경험하

다)사이에서 평정하게 되어 있다. 하 요인은

5가지로,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new possibilities),

인 계 의미변화(relating to others), 개인내

강 의 변화(personal strength), 심의 변

화(spiritual change), 삶에 한 감사(appreciation

of life)가 이에 속한다. 국내에서 송승훈, 이홍

석, 박 호, 김교헌(2009)이 번안한 척도를 임

상심리 문가인 본 연구자가 원문과 다시 한

번 조하여 조 더 자연스러운 한국어 표

으로 수정하여 사용하 다( : ‘나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에 해 알게 되었다.’의 아

름답다는 표 을 외양에 한 묘사로 이해할

우려가 있어 ‘ 한 존재인가’로 수정함). 본

연구에서 체 문항의 내 합치도는 .93이고,

각 하 요인의 내 합치도는 새로운 가능성이

.86, 인 계의 변화가 .86, 강 발견이 .79,

변화는 .61, 감사는 .74로 나타났다. 한

행복의 세 구성요소의 총 과 .51, 삶의 만족

도와 .62의 높은 상 을 보여 신뢰도와 타당

도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지 유연성 검사(Cognitive Flexibility

Inventory: CFI)

부 응 인 생각을 보다 균형 잡히고 응

인 생각으로 체하는 데 필요한 인지 유

연성을 측정하기 해 Denis와 Vander Wal

(2010)이 제작한 검사를 허심양(2011)이 번안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 다.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기보고형 검사로, 13문항의 안

하 척도(Alternative subscale)와 7문항의 통제

하 척도(Control subscale)로 구성되어 있다.

안 하 척도는 사건에 해서 다양한 안

인 설명을 할 수 있는 능력과 다양한 해결책

을 고안해 낼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

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제 하 척도는 어려

운 상황을 통제 가능한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

성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1 ( 그 지 않

다)에서 7 ( 으로 그 다) 사이에 평정하

도록 되어 있고, Dennis와 Vander Wal(2010)의

연구에서 내 합치도는 체검사가 .90, 안

하 척도는 .91, 통제 하 척도는 .86으로 보고

되었고, 허심양(2011)의 연구에서는 각각이 .86,

.87, .84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체 문

항의 내 합치도는 .88이며, 안과 통제 요

인이 .87과 .83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지 정서조 방략 질문지(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CERQ)

Garnefski, Kraaij와 Spinhoven(2001)이 개발한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총 36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1 (거의 그 지 않다)부터 5 (거

의 항상 그 다)사이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부정 인 일이나 불쾌한 일을 경험할 때, 일

반 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알아보는 것으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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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하 방략을 측정하고 있다. 응 방

략으로는 조망확 , 계획 다시 생각하기, 정

변경, 수용, 정 재평가가 있고,

부 응 방략으로는 반추, 자기비난, 타인비

난, 국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소희

(2004)가 번안한 질문지를 사용하 고, 내

합치도는 하 척도들에 따라 .53부터 .85로 보

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체문항의 내 합치

도는 .84이며, 응 방략의 내 합치도는

.83, 부 응 방략은 .80으로 나타났다.

행복의 삼각형 척도.

Seligman(2002)이 제안한 행복의 세 가지 구

성요소를 포 으로 측정하기 해 권석만과

김지 (미발표)이 개발한 자기보고식 질문지

다. 행복의 세 구성요소는 즐거운 삶(pleasant

life), 열정 인(혹은 여 인) 삶(engaged life),

의미 있는 삶(meaningful life)으로, 각 요소별 7

문항씩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Likert 5

척도로 0 ( 그 지 않다)부터 4 (매우

그 다)으로 평정된다. 김지 (2011)의 연구에

서 체 척도의 내 합치도는 .93이고 즐거

움, 열정, 의미 요소의 내 합치도 계수는

.88, .80, .84로 보고되었으며, 삶의 만족도 척

도와 .71의 높은 상 을 보여 신뢰도와 타당

도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 체 문항의 내 합치도는 .86이고, 세 요

소의 내 합치도는 .80, .74, .77로 신뢰도가

체로 양호한 것을 확인하 다.

한국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Radloff(1977)가 우울을 측정하기 해 개발

한 척도로서,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Likert형 4 척도(0= 극히 드물게, 3= 거의

부분)로 평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겸구와

최상진, 양병창(2001)이 개발한 통합 한국어

CES-D를 사용하 으며, 내 합치도 계수

는 .91로 보고되었다. 이 척도에는 우울과

련된 행동, 신체, 인지 증상을 포함되어 있다.

결 과

상실 경험의 유형과 심각도에 따른 역경후

성장 수 비교

다양한 역경의 유형 상실을 충격 이고

고통스러운 역경 경험으로 보고한 사람들의

상실 유형을 분석하 다. Sofka(1997)가 제안한

네 가지 범주 인간 계에서의 상실경험에

속하는 죽음상실과 단 상실의 하 유형별 빈

도와 상실의 심각도, 응곤란 수 , 역경후

성장 수 을 비교하 다(표 1).

총 15가지 상실경험 가장 높은 빈도의

상실경험은 연인과의 이별이 33.8%로 가장 많

았으며, 다음으로 조부모 친척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이 27.3%로 높았다.

각 상실경험의 빈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죽음상실과 단 상실로 범주화하여 사건의

향과 성장 수 을 비교해 보았다(표 2). 그 결

과 상실경험의 심각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

었지만, t(214)=1.41, ns, 응곤란의 수 은 단

상실이 죽음상실보다 오히려 유의미하게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t(214)=2.55, p<.05. 한

역경후 성장 수 에 해서는 두 범주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214)=.32, ns. 더불어서 상실경험 직후의 응

곤란 수 과 이후의 역경후 성장 수 의 상

을 살펴보았을 때 유의한 상 을 보이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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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연구에서는 충격 이고 고통스러운 상

실경험이 한 가지 이상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복수응답을 허용하 는데, 이때 가장 빈도가

높은 상실경험은 연인과 이별이며(113명), 조

부모나 친척의 죽음(108명), 우정의 깨짐(53명)

순으로 나타났다. 추가 으로, 상실 사건 이후

경과 시간과 역경후 성장의 상 을 살펴보았

는데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사회 지지와도

유의한 상 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실

유형
상실경험 빈도(%)

충격심각도 응곤란 PTGI 총

평균(표 편차)

죽음

상실

부모 14(6.5) 3.14(1.61) 2.71(0.91) 57.64(24.52)

형제자매 1(0.5) 0 3.00( - ) 42.00( - )

자녀 1(0.5) 5.00( - ) 5.00( - ) 4.00( - )

배우자 0(0.0) - - -

연인 1(0.5) 3.00( - ) 3.00( - ) 62.00( - )

조부모/친척 60(27.3) 2.64(1.27) 2.27( .97) 53.29(19.37)

친구/동료 11(5.1) 3.73(0.91) 3.00( .78) 62.18(14.07)

기타 7(3.6) 3.50(1.05) 2.67(1.03) 72.43(16.63)

단

상실

본인 이혼 1(0.5) 5.00( - ) 3.00( - ) 66.00( - )

부모 이혼 6(2.8) 3.50(1.64) 3.50(1.05) 65.83(12.45)

연인과 이별 73(33.8) 2.39(1.29) 2.79(0.92) 54.29(19.95)

우정 깨짐 32(14.4) 3.03(1.31) 2.81(0.86) 53.22(20.61)

가족 단 2(0.9) 3.00(1.41) 2.50(0.71) 65.00(11.31)

불임/유산 0(0.0) - - -

기타 7(3.6) 2.71(1.25) 2.57(0.54) 56.86(25.45)

표 1. 가장 충격 이고 고통스러운 상실 경험의 유형과 역경후 성장 수 비교(N=216)

죽음상실(n=95) 단 상실(n=121) t값

(214)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충격심각도 2.96 1.32 2.69 1.33 1.41

응곤란 2.51 .99 2.83 .88 2.55*

PTGI 56.17 20.33 55.28 19.82 .32

*p<.05

표 2. 상실범주에 따른 역경의 향과 역경후 성장 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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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경후 성장과 정신건강의 계

우선 상실범주에 따라 정신건강 수 이 차

이를 보이는지 살펴본 결과 행복과 우울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표 3).

이어서 범주에 상 없이 역경후 성장과 행

복 우울의 계를 살펴보았다. 표 4에 제

시된 결과를 살펴보면, 역경후 성장은 행복삼

각형 총 과 .51의 높은 정 상 을 보 으

며(p<.01), 행복의 세 구성 요소 ‘의미 있는

삶’과 가장 높은 정 련성(r=.51, p<.01)을

나타냈다. 역경후 성장의 다섯 가지 하 요

인들과 행복의 련성을 살펴보면, 우선 행복

삼각형 총 은 변화를 제외한 나머지 네

요인과 모두 .40이상의 유의한 정 상 을 나

타냈으며, 역경후 성장 다섯 요인 모두 행복

의 세 측면 의미 있는 삶과 가장 높은 상

을 보 다. 즐거운 삶은 역경후 성장의

계향상 요인과 가장 높은 상 을 보 으며,

r=.42, p<.001), 열정 삶과 의미 있는 삶은

강 발견과 상 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r=.40, p<.001, r=.48, p<.001. 더불어서, 계

향상과 강 발견은 행복의 세 측면과 모두 .35

이상의 비교 높고 고른 상 을 보인데 반해,

새로운 가능성은 즐거운 삶과, 삶에 한 감

사는 열정 인 삶과 상 으로 낮은 상 을

보 다.

이와 조 으로, 역경후 성장은 우울과

-.21의 낮은 부 상 을 보 으며, 역경후 성

장 하 요인들 새로운 가능성, 변화

와는 유의한 상 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죽음상실(n=95) 단 상실(n=121) t값

(214)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행복삼각형 48.83 9.73 47.61 10.53 .87

CES-D 17.43 11.27 16.60 10.25 .52

표 3. 상실범주에 따른 행복과 우울의 차이 분석

PTGI총
새로운

가능성
계향상 강 발견 변화

삶에 한

감사

행복삼각형 총 .51*** .41*** .47*** .47*** .22** .42***

즐거운 삶 .42*** .28*** .42*** .36*** .16* .40***

열정 삶 .41*** .34*** .36*** .40*** .20** .30***

의미있는 삶 .51*** .45*** .43*** .48*** .21** .41***

CES-D(우울) -.21** -.08 -.19** -.28*** -.04 -.19**

*p<.05, **p<.01, ***p<.001

표 4. 역경후 성장과 행복, 우울의 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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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경후 성장과 인지 요인들 간의 련성

다음으로 역경후 성장과 인지 요인들 간

의 련성을 살펴보았다. 먼 역경후 성장과

인지 유연성 총 간 상 을 살펴보면 .37

의 유의미한 정 상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인지 유연성 안 요인과는 .39, 통

제 요인과는 .18의 상 을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역경후 성장 하 요인들과 인지 유

연성 안요인의 상 을 살펴보면, 변화

를 제외한 나머지 네 요인이 모두 유의미한

정 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역경후 성장과 인지 유연성 통제 요인

의 상 은 앞서 살펴본 안 요인과의 상 보

다 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역경후 성장 총 과 통제 요인은

.18의 유의미하나 낮은 정 상 을 보 고,

강 발견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역경후 성장

의 하 요인들과 인지 유연성 통제 요인은

.20미만의 낮은 상 을 보이거나 유의미한 상

이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역경후 성장은

인지 유연성 통제요인 보다는 안 요인과

더 한 정 련성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역경후 성장이 인지 정서조 방략과 어

떤 련성을 지니는지 살펴본 결과, 응 인

인지 정서조 방략과 약 .50에 해당되는

높은 정 상 을 보인 반면, 부 응 정서

조 방략과는 유의한 상 을 보이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역경후 성장의 하 요인들과

응 정서조 방략의 련성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새로운 가능성, 강 발견, 계향상

순으로 .40이상의 높은 정 상 을 보이고

삶에 한 감사 역시 .39의 양호한 정 상

을 보 다. 이에 반해 변화 요인과 응

정서조 방략 간에는 유의한 상 이 찰

되지 않았다. 따라서 역경후 성장이 응

인지 정서조 방략과 높은 련성을 지니

는 반면, 부 응 정서조 방략과는 련성

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역경후 성장이 응 인지 정서조 방

략과 높은 상 을 보이는 가운데, 각 하 요

인들과의 계는 어떤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역경후 성장은 정 재평가와 가장 상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r=.50, p<.01, 조망확

와 계획 다시 세우기 순으로 상 이 높게 나

타났으며, 정 변경과 가장 상 이

인지 유연성

총

인지 유연성

안

인지 유연성

통제

응

정서조

부 응

정서조

PTGI 총 .37** .39** .18** .51** -.03

새로운 가능성 .40** .36** .14* .48** .10

계 향상 .26** .22** .09 .44** -.03

강 발견 .41** .31** .25** .47** -.12*

변화 .09 .05 .01 .18 -.01

삶에 한 감사 .31** .26** .19** .39** -.10

*p<.05, **p<.01

표 5. 역경후 성장 하 요인과 인지 유연성, 정서조 방략의 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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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r=.23, p<.01.

마지막으로, 인지 유연성과 정서조 방

략간의 계를 살펴본 결과, 인지 유연성

총 과 응 인지 정서조 방략 총 은

.52의 높은 정 상 을 보이는 반면(p<.01),

부 응 정서조 방략 총 과는 -.24의 낮은

부 상 을 보 다(p<.01). 인지 유연성은

응 정서조 방략 에서도 계획 다시 세

우기와 .62, 정 재평가와 .51의 높은 정

상 을 보 으며 정 변경과 상 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r=.14, p<.05. 응 인

지 정서조 방략과 부 응 방략 간 상

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 유연성과 역경후 성장의 계에서 인

지 정서조 방략의 매개효과

인지 유연성과 응 인 인지 정서조

방략이 역경후 성장과 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과연 이들의 계는 어떠할까? 이

러한 물음에 답하기 해 인지 유연성이 역

경후 성장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응

인 인지 정서조 방략이 매개하는지를 살

펴보았다.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차 로 매

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인지 유연성과 역경

후 성장의 계에서 응 인지 정서조

방략이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그림 1). 먼 인지 유연성을 독립변인으

로 투입하고 매개변인으로 가정된 응 인

지 정서조 방략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회귀방정식에서, 인지 유연성이 응 정

서조 방략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β=.52, p<.001), 역경후 성장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회귀방정식에서도 역시

인지 유연성이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β=.37, p<.001). 다음으로 인지

유연성과 응 인지 정서조 방략을

1 2 2.1 2.2 3 3.1 3.2 3.3 3.4 3.5 4

1. PTGI 총 1

2. 인지 유연성 .37** 1

2.1. 안 .39** .88** 1

2.2. 통제 .18** .73** .31** 1

3. 응 정서조 .51** .52** .53** .27** 1

3.1. 조망확 .45** .35** .35** .21** .82** 1

3.2. 계획수정 .42** .62** .59** .39** .69** .44** 1

3.3. 정 .23** .14* .20** -.00 .67** .43** .27** 1

3.4. 수용 .33** .36** .42** .11 .71** .55** .41** .27** 1

3.5. 재평가 .50** .51** .47** .33** .85** .67** .53** .38** .57** 1

4. 부 응 정서조 -.03 -.24** -.03 -.43** -.05 -.12 -.05 -.10 .18* -.05 1

*p<.05, **p<.01

표 6. 역경후 성장, 인지 유연성, 인지 정서조 방략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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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역경후 성장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회귀방정식에서, 인지

유연성이 역경후 성장에 미치는 향력(β=.15,

p<.05)과 응 정서조 방략이 역경후 성장

에 미치는 향력(β=.44, p<.001)이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지

유연성만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했을 때보다 정

서조 방략을 함께 투입했을 때 향력이 감

소하 으므로(β=.37 > β=.15), 인지 유연성

과 역경후 성장의 계에서 응 인지 정

서조 방략이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매개효과의 통계 유의성

을 검증하기 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인지 유연성과 역경후 성장의 계에서

응 정서조 방략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

으로 확인되었다, z=3.76, p<.001.

논 의

본 연구는 계상실이라는 역경 사건을 통

해 정 변화 성장을 경험한 학생들

의 인지 특성을 알아 으로써 상실을 통한

성장에 기여하는 심리 요인을 밝히고자 하

다. 역경후 성장에 한 연구의 선구자인

Tedeschi와 Calhoun(1996)이 제안한 설명모델에

는 역경에 한 인지 , 정서 , 사회 요인

들이 상호작용하여 자신과 세상에 한 정

변화가 가능하다고 하 다. 자신과 세상에

한 기본 도식과 태도에 변화가 가능하려면

반드시 인지 처과정이 핵심 인 역할을

그림 1. 역경후 성장의 부분매개모형과 표 화된 경로계수

단계 변인 B β R2 F

단계1

(독립->매개)
인지 유연성 → 응 정서조 .43 .52** .27 78.16***

단계2

(독립->종속)
인지 유연성 → 역경후 성장 .50 .37*** .14 34.02***

단계3

(독립, 매개->종속)

인지 유연성 → 역경후 성장 .19 .15* .28 40.77**

응 정서조 → 역경후 성장 .70 .44**

*p<.05, **p<.01, ***p<.001

표 7. 인지 유연성이 역경후 성장에 미치는 향에 응 인지 정서조 방략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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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라 가정하고, 인지 유연성이 응

인 인지 처방략에 향을 미쳐 역경후 성

장에 기여하는 구체 인 매개경로를 검증하

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실경험의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보았을 때 죽음으로 인한 상실과 이별

에 의한 상실 간에 뚜렷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 다. 즉, 상실 사건에 해 느낀 주

심각도와 역경후 성장 수 에서 두 범주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행복과 우울

수 에서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 상실

직후의 응 곤란에서는 두 범주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 으나 죽음 상실보다 단 상실의

부 응 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상실 경험과 심리 응의 계에 한 최선

재(201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상

실 직후의 부 응 수 이 역경후 성장 수 과

유의한 상 을 보이지 않아, 직 으로 상

한 것과는 달리 상실의 원인이 장기 으로 역

경후 성장에 일정한 향을 미친다고 보긴 어

려웠다.

둘째, 상실을 통한 성장이 행복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과도 한 련성을 맺고 있

는지 살펴본 결과, Seligman(2002)이 제안한 행

복의 세 구성요소 모두와 정 인 련성을 지

니며 특히 ‘의미 있는 삶’과 가장 높은 련성

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 다. 이에 반해, 역경

후 성장이 우울과 낮은 부 상 을 보 고

역경후 성장의 하 요인인 새로운 가능성과

변화는 상 이 찰되지 않았다. Zoellner

와 Maerker(2006)는 역경후 성장이 임상 장에

서 연구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안녕감, 정서

고통 수 , 는 기타 건강의 역에서 차

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따라서 역경

후 성장이 즐겁고, 열정 이고, 의미 있는 삶

과 하게 련되어 있다는 발견은 역경후

성장을 진하는 요인들을 밝히는 것이 의미

있음을 지지해주는 결과다. 다만 역경후 성장

의 다섯 가지 하 요인들 변화는 행

복의 세 측면과 비교 낮은 상 을 보 으며

인지 유연성이나 응 처방략들과도 상

이 체로 낮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다

른 네 가지 하 요인들과 이질 인 특성을 지

닐 가능성이 시사된다.

셋째, 역경후 성장은 인지 유연성과 정

인 련성을 보이며, 통제요인보다는 안요

인과 더욱 련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지 유연성 안 요인은 생활 사건과 행동

에 한 다양한 안 설명을 할 수 있는 심

리 특성으로서, 상치 못한 충격 사건과

그로 인한 기존 도식의 혼란에 응 으로

처하며 의 변화와 새로운 도식을 구축하

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인지 유연성 안요인은 변화를 제외

한 역경후 성장의 네 요인과 유의미한 정

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Dennis, Vander

Wal(2010)는 인지 유연성이 심리 건강과

응에 기여하는 요한 심리 특성임을 제

안하 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상실로 인한

슬픔과 충격을 극복하고 정 변화와 성장

을 일구어내는 데 있어 인지 유연성이 요

한 역할을 함을 확인하 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은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큰 스트 스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역경을 극복하

는 과정에서 삶과 죽음에 해 깊이 이해하고

수용하며, 재 상황에 해 감사하고, 새로운

역할 속에서 유익을 발견하는 등 정 인

의 변화를 경험한다고 제안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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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forth & Glass, 2001).

넷째, 역경후 성장은 응 인 인지 정서

조 방략과 높은 정 인 련성을 보인 반면,

부 응 정서조 방략과의 련성은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상실의 고통

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응 방략을 많이 사

용할수록 성장 수 이 높지만, 부 응 방략

을 게 사용할수록 성장이 진되는 것은 아

님을 의미한다. 한 응 정서조 방략

총 과 부 응 방략 총 간에 유의한 상

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정서조 에 한

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정 방략과 부정

방략 간에 부 련성을 보고한 에 비추어

상외의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설명하기

해 Garnefski 등(2001, 2002, 2004)의 연구를

살펴보았는데, 응 요인과 부 응 요인

을 개념 으로 구분하 을 뿐, 둘 간의 상

계를 실제로 검증하지는 않아서 본 연구의

결과와 직 인 비교는 어려웠다. 게다가 기

존의 정서조 련 연구들이 스트 스나 부

정서와의 련성을 살펴보는데 집 되어

있고, 성장(growth)과의 계를 밝힌 연구는 아

직까지 부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한 반

복 검증을 통해 확실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역경후 성장이라는 복

잡하고도 역설 인 과정 속에서 다음과 같은

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역경후 성장 수

이 높은 사람도 충격 인 역경사건을 겪은

직후에는 일정기간 침투 이고 부 응 인 반

추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한 역경으로 인한

심리 고통과 성장 수 이 반드시 반비례하

지는 않는다는 연구 결과들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Maerker, 1998, Schorr & Roemer,

2002).

역경후 성장의 하 요인들과 정서조 방략

의 련성을 구체 으로 살펴본 결과, 응

인 인지 정서조 방략을 사용할수록 상실

이라는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가

능성과 자신의 강 을 발견하고, 인 계가

향상되며, 삶에 한 감사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인 변

화는 응 정서조 방략과 유의한 상 이

찰되지 않았다. 이는 앞서 행복과의 련성

을 살펴본 결과에서 변화만이 행복과 유

의한 상 이 나타나지 않은 것과 연결해서 생

각해볼 만한 이다. 이에 역경후 성장 하

요인들 간 차이검증을 실시한 국내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송승훈 등(2009)의 연구와 최승

미(2010)의 연구에서 유사한 결과를 발견하

다. 먼 송승훈 등(2009)의 연구에서는 학

생 집단이 PTSD 환자집단에 비해 자기지각의

변화, 인 계의 심화, 가능성 발견 요인에서

높은 수를 보고한 반면, 성장만은 두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최승미(2010)

의 연구에서도 심리 안녕의 측정치로 활력

수 을 측정하 는데 다른 요인들은 활력과

유의미한 상 을 보인 가운데, 변화 요

인만 유의미한 련성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일본의 역경후 성장을 비교

한 Taku(2011)는 역경후 성장 척도(PTGI)가 서

구 문화에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종교 , 문화

배경에 따라 성장의 내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제안하 다. 한국의 비종교인 비율

은 약 47%로 반에 해당되는데, 세계 비종

교인이 13%인 것을 감안할 때 이는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한 미국의 기독교 인구는

76%인데 반해 한국은 18%이다. 따라서 종교

배경의 차이가 변화를 성장의 한 측

면으로 인식하는데 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혹은 기존의 처 련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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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을 살펴보면, 성이나 종교 요인을 고

통으로부터의 회복이나 심리 응을 한

처방략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정 방략

과 부 응 방략으로 구분하고 있다(Gerber,

Boals, & Schuettler, 2011), 따라서 역경후 성장

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변화가 성장의 결

과인지 처인지, 혹은 심리 안녕에 정

인 것인지 부정 인 것인지에 해 후속 연구

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인지 유연성과 응 정서조 방략의

계에서는 높은 정 상 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정서조 의 하 방략들 에서 계획

다시 세우기나 정 재평가가 인지 유연

성과 상당히 높은 련성을 보인 반면, 정

변경은 상 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Gross와 John(2003)이 제안한 정서조 의 과정

모델에 따르면, 계획 다시 세우기나 정

재평가는 사건을 선택하고 주의를 할당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상황에 한 의미를 변화시

키는 사고 수 의 처리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처방략이다. 계에 한 기존의 도식이나

세계 을 뒤흔들어 놓을 만큼 충격 이고 고

통스러운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의 경우, 그

사건이나 상황이 무나 강렬하고 압도 이기

때문에 정서유발 상황을 수정하거나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

문에 다음 단계에서 가능한 재평가나 계획의

수정을 통해 정 의미를 발견하고 세계

과 기존도식의 수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

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인지 유연성이 응 인지

정서조 방략에 향을 미쳐 역경후 성장

에 이르는 매개경로를 확인하 다.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사건은 충격과 슬픔이라는 극도

의 스트 스를 유발하기 때문에, 상당한 혼란

과 불안정한 정서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따

라서 이러한 혼란에 가장 효과 인 처방략

은 아마도 어떤 특정한 사고나 행동을 고집하

는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생각과

감정에 유연하게 처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

한다. 즉, 인지 유연성은 상실로 이한 혼란

을 마주하고, 그 속에서 역설 으로 이득을

발견하는 응 인지 처를 가능하게 하

여 성장과 성숙에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상의 논의가 가

능하 으나, 몇 가지 제한 과 향후 연구를

통해 보완해야할 들이 있다. 첫째, 상실의

유형과 특성에 따른 차이를 최 한 통제하고

자 하 으나, 15가지 하 유형 별 표본 수에

차이가 무 큰 계로 범주 차원에서 분석이

이루어졌다. 죽음상실과 단 상실 간에는 역

경후 성장 수 심각도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긴 하 으나, 상실 상에

따른 역경의 심각도를 고려하지는 못하 다.

즉, 연구 상 부모, 자녀, 형제자매의 죽음

으로 인한 상실을 경험한 인원에 비해 조부모

상실이나 연인과의 이별을 경험한 인원이

으로 우세하 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는 상실의 상이나 상실한 상과의 친 도

등이 역경후 성장에 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는 학

생 집단을 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역경

이나 상실 경험이 더욱 많거나 심각할 것으로

상되는 장년층의 역경후 성장을 설명하기

해서는 추가 인 연구가 실시될 필요가 있

다. 실제 상실경험의 유형을 조사한 결과, 배

우자의 죽음과 불임/유산으로 인한 상실이 보

고되지 않은 것도 학생 집단을 상으로 연

구를 진행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셋째,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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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상실의 경험과 이후의 심리 특

성에 해 회상하여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

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단 연

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제 상실을

통한 정 변화와 성장에 인지 유연성이

주요한 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인지 유연

성이 응 정서조 에 향을 미쳐 성장이

이르는데 기여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인지 특성들이 정서 , 사회

요인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성장을 일

으키는지 살펴 으로써 상실을 통한 성장과

이득의 역설 경험을 진하는 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 에도 불구하고, 본 연

구는 몇 가지 의의를 가진다.

첫째, 인간 계에서의 상실 경험을 고통과

부 응을 래하는 부정 사건으로만 보던

에서 벗어나 정 인 변화와 성장을 일

구어낼 수 있다는 을 제시함으로써 계

상실에 한 통합 을 제공하 다. 이윤

주, 조계화, 이 지(2007)가 실시한 사별에

한 연구동향 분석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6

년 사이에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사별 련 논

문이 단 9편으로 그 수가 으로 부족하

며 정 변화에 한 연구는 오직 한 편에

불과하 다. 2000년 들어 정심리학

이 두되면서 과거 질병모델에서 벗어나 정

신건강모델을 상정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

어지고 있지만, 계상실 분야는 국내외에서

아직까지 상당히 미흡한 상태다. 그러나 사별

을 포함하여 이혼이나 실연과 같이 요한

계에서의 상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

히려 이 보다 더욱 성장하여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 한 보고가 분명 존재한다

(Janoff-Bulman, 1992). 한 상실이라는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삶에 한 이해와 수용,

재 상황에 한 감사, 새로운 역할에 따른

유익발견과 같은 정 의 변화를 경험

할 수 있다고 제안되었다(Danforth & Glass,

2001). 특히 학생의 경우 성인으로서 처음으

로 진지한 연애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에, 연인과의 이별경험이 상당한 충격과 고통

을 유발할 것으로 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Tashiro와 Frazier(2003)는 연인과의 이별 후

감정자각과 정서조 능력이 향상되고, 자신감

이 높아졌으며, 트 선택에 한 더 나은

안목과 계 반에 한 지혜를 얻는 정

인 변화가 가능하다고 하 다.

둘째, 본 연구는 개인이 지닌 인지 유연

성이 충격 인 계상실과 같은 역경으로부터

성장과 정 변화를 일구어내는데 기여하는

특성임을 경험 으로 밝힌 최 의 연구다. 인

지 유연성은 심리 응 련 측정치들과

련되어 있음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 알려져

왔지만, 상실경험 이후의 개인의 성장에 향

을 미친다는 것은 아직까지 검증된 바가 없다.

한 인지 유연성은 다른 선천 으로 형성

되는 성격 특성에 비해 후천 인 변화 가능성

이 큰 능력이기 때문에(Dennis, Vander Wal,

2010), 이를 함양하도록 하는 개입이 상실 이

후의 성장을 진시키는데 핵심 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인간 계에서의 상실은 인간이라

면 일생동안 반드시 한 번 이상 경험할 수밖

에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에 한 검증이

추후 연구에서 이어지길 희망한다.

셋째, 본 연구는 지 까지 부정 정서를

감소시켜 응을 돕는데 작용하는 것으로 연

구되어온 인지 정서조 방략이 개인의 성

장에도 요한 역할을 한다는 시사 을 제공

한다. Tompson(1994)은 정서조 이란 정서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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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검색하고, 평가하고, 수정하기 한 내외

과정이라고 하 다. Garnefski(2001) 역시 다양

한 정서경험에 한 개인의 의식 인 반응으

로 정서조 을 정의하면서, 스트 스 사건으

로부터 유발된 불쾌한 정서를 감소시키는데

효과 인 방략은 응 방략으로, 불쾌한 정

서에 머무르거나 증폭시키는 방략을 부 응

방략으로 구분한 것이다. 그러나 상실의 고통

을 이기 한 노력으로 사건의 의미를 이해

하고 기존의 신념에 물음을 던지며, 새로운

삶의 의미와 이득을 찾으려 노력하는 인지

처과정이 고통감소뿐 아니라 성장을 일구어

내는데도 기여하는 것이다(Gillies & Neimeyer,

2006). Tedeschi와 Calhoun(2004)은 기존의 심리

치료 장면에서 내담자들이 상당히 의미있는

정 변화를 보고하지만, 스스로 이러한 변

화를 성장이라고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임

상가 역시 이러한 성장의 측면에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고 지 하 다. 따라서 이번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기존에 알려

진 처방략들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확장시

켜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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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f Posttraumatic Growth after Relational Loss:

Focusing on Cognitive Flexibility

and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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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plore the influence of cognitive process on the growth after

relational loss.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were carried out to explore the relationships among

posttraumatic growth(PTG), cognitive flexibility and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also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posi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gnitive flexibility and PTG. The results showed that PTG was positively correlated to cognitive

flexibility, specifically more closely related to the “alternative” than the “control” factor of cognitive

flexibility scale. Also,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PTG and posi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but no significant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PTG and negative

strategies. Furthermore, posi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gnitive flexibility and PTG. Based on these results, the influence of cognitive flexibility and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on growth after relational loss was discussed. Finall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long with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Key words : posttraumatic growth, loss, cognitive flexibility,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